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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7.05. 정부세종청사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은 두 개입니다.

먼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기

업 또는 그 사주 일가의 갑질을 연일처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느 사주 일가의 갑질은 외국에서도 뉴스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육군 고위지휘관의 갑질 소식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대기업 회장님은 돌아가신 뒤에 많은 칭찬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

다. 둘째, 갑질은 그 갑이 이끄는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는 사실입

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을의 의식이 많이 변했는데도 갑의

의식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입니다. 그것을 없애

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질을 없

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종

합방안을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와 협력해 마련했습니다. 모

두 함께 보고를 들으신 뒤에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방안을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

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

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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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력수급안정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됩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다행히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력공급능력은 역대 최고인 1억71만 KW로 1억KW를 넘었고,

예비전력도 예년보다 높은 1,241만KW, 예비전력율은 14.1%라

고 합니다. 보통 예비전력이 1,000만KW를 넘으면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그 수준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60년이 걸리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전환 정

책을 완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천천히 전환해 가자는 것이지만, 전력수급 안정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는 막연한 불안감

이 있고, 과장과 왜곡도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수급 안정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안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일부의 과장 또는 왜곡을 완화하

는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전력수급에 벌써부터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

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가운데 전력예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오후 5시로 바뀌었다고 합니

다. 요즘 태양광 발전의 확산에 따라 일조량이 많은 오후 2~3

시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기온은 아직

낮아지지 않았으나 일조량은 줄어든 오후 5시가 전력예비율

최저시간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올 여름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해

도 복병은 있습니다. 폭염의 장기화나 발전설비의 갑작스런 장

애 같은 위험요인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늘 세심하게 점검하고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